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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북한은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새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노동당 조직을 강화하고 

김정은 체제의 유일통치구조 제도화를 완비하는 방향에 집중했다. ‘조직ㆍ사상건설’ 등 「5대당건설노선」을 

새로 반영하고, ‘전당 강화’ 차원에서 당중앙위원회와 각급 당조직의 운용방식을 정비했다. 동시에, 9차 

당대회와 주기를 맞춘 제15기 최고인민회의 헌법개정까지 ‘통치 규범’의 일체화로 지난 15년간 구축된 노동당 

중심의 당ㆍ국가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당규약의 개정사는 그 자체로 유일정당의 지배적 경로와,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시기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의 계보를 대변한다. 앞선 제7차~8차 당대회 규약 개정이 

3대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는 ‘사전 절차’였다면, 9차 당대회 규약은 선대를 삭제하고 김정은의 독자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완결 절차’의 의미가 분명했다. 노동당 수반의 권위와 역할을 구체화했고, 이하 전반적 통치구조를 

강화했다. 한편, 당규약에 ‘2국가’를 반영하여 대남혁명노선과 통일노선을 전부 폐기한 점도 재확인되었다. 

이미 2024년 6월에 진행된 제8기 10차 당전원회의에서 규약 서문의 ‘통일ㆍ민족’과 관련한 일체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비해 금번 당규약은 처음으로 당 지도기구의 기능에 ‘전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제반 내용상 

2026년 「개정 당규약」은 명실상부한 ‘김정은 당규약’으로 평가된다. 향후 노동당 중심의 체제 운용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이에 기반하여 ‘김정은 시대 2.0’의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김정은, 9차 당대회, 당규약, 유일영도체계, 전당 강화

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국문 초록

저자┃김인태ㆍ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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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Ⅰ

■ ‌�북한은 2026년 2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체제 통치 규범인 당규약을 개정하고 ‘유일영도체계’를 강화

- ‌�당규약과 헌법은 성격상 수령제와 일당지배체제의 정치적ㆍ제도적 기제로서 ‘10대원칙’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통치 규범으로 간주1

-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규약의 대폭적인 개정에 이어 9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 유일영도체

계를 위시한 중요한 개정 절차를 단행 

■ ‌�당규약 개정은 9차 당대회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 즉 ‘김정은 시대 2.0’의 공식화에 맞게 유일체제를 강화하

는 방향에 집중 

- ‌�당규약에서 김일성ㆍ김정일 업적을 삭제하고 김정은 중심의 상징성과 「5대당건설노선」 반영 등 

새로운 통치 규범으로 재정비

- ‌�이번 당규약 개정은 제15기 최고인민회의 헌법개정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통치 규범상 

당ㆍ국가체제의 일체화로 효율성을 추구 

- ‌�동시에, 김정은 시기 15년간 권력승계와 체제 강화 단계에서 지속된 통치 규범의 경로상 세습체

제의 계승성과 차별성 측면도 수반2 

■ ‌�본 전략 보고는 2026년 9차 당대회 당규약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개정 헌법의 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

1　 ‌�「당규약」,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준칙.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지켜야 할 당건설원칙과 당생활규범의 총체로서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를 규정한 당의 기본문헌이다. 조선로동당의 규약에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당의 성격과 

조직원칙, 당원의 자격, 당원의 의무와 권리, 각급 당조직들의 조직구조와 임무, 당활동과 당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여 있다.”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723. 

2　 ‌�이전 제7차~8차 대회 당규약에 김일성ㆍ김정일의 상징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9차 당대회 규약 개정은 선대를 

삭제하고 김정은의 지위와 위상을 명시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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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규약」 개정 연혁Ⅱ

1. 세습체제 지배정당의 통치 규범과 계보

■ ‌�당규약의 변천사는 1946년 8월 창당부터 2026년 9차 당대회까지 80년간 노동당의 유일지배적 성격과 

세습체제의 제도적 경로를 반영

- ‌�1946년 8월 합당대회(노동당ㆍ신민당) 당규약 제정부터 2026년 9차 당대회까지 △창립ㆍ당

대회(2차~9차)/9회 △대표자회(3~4차)/2회 △기타(정치위원회, 전원회의)/5회 등 총 16회의 

제ㆍ개정 절차 진행3 

- ‌�당규약의 개정사는 그 자체로 유일정당의 지배적 경로와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시기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의 계보를 대변

■ ‌�북한의 정치적 기제로 고착된 당규약과 헌법의 변천사는 3대 정권의 목표와 권력구조, 통치 리더십 등 시대별 

환경과 경로를 반영

-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은 제정 초기 ‘통상적’인 국가와 체제의 성격

에서 벗어나 일당지배구조와 유일체제의 통치 규범으로 변화, 3대정권의 세습적ㆍ계승적 성격을 

노정 

- ‌�즉 양대 통치 규범의 방향성은 △김일성/정권수립ㆍ유일체제 확립 △김정일/유일체제ㆍ권력

세습 명문화4 △김정은/수령지위ㆍ장기체제 제도화 등 당대 시기별 특성과 목표를 지향

- ‌�규약 개정은 선대에 비해 김정은 시기에 잦은 빈도를 보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유일체제 확립 및 

통치구조상의 집중성으로 시현 

3　 ‌�이종석, “1945년 10월 10일(조선노동당 창립절)에 출범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주도로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

까지 3일간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을 합당하는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북조선로동당(이하 북로당)’을 출범시켰다. 대

회에서는 13개 항으로 이루어진 당강령과 제5장 41개 조항의 당규약을 채택하고 당기관지로서 정로(북조선공산당 기관

지)와 전진(조선신민당 기관지)를 합하여 로동신문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188-192. 기타, 김일성 시대 초기 남북 노동당 ‘연합중앙중앙위원회’(1949.6), 

‘당중앙정치위원회’(1950.7)에서 각각 당규약을 개정했다.

4　 ‌�김정일 시기에 개최된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2010.9) 개정 당규약에서 처음으로 3代세습을 뒷받침하는 ‘당건설의 계승성 

보장’ 내용을 ‘당의 기본원칙’에 공식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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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기별 당규약ㆍ헌법 개정 연혁 (1946~2026)

시대별
당규약 제ㆍ개정 

(당대회ㆍ대표자회)

헌법 제ㆍ개정 

(최고인민회의)
의미 및 주요 내용

김일성 시기: 

1946.8~1994.7

(48년간)

창립~제6차 대회

(1946.8~1980.10)

제1기~제9기

(1948.9~1992.4)

(당규약) ‌�맑스-레닌주의, 김일성 혁명사상ㆍ 

주체사상, 유일사상체계 명문화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사회주의

헌법, 정권 수립, ‘주석제’ 유일체제 명문화8회 7회

김정일 시기: 

1994.8~2011.12

(17년간)

제3차 대표자회

(2010.9)

제10기~제12기 2차

(1998.9~2010.4)

(당규약) ‌�김일성주의, 선군사상, 노동당 총비서, 

유일영도체계, 계승성 명문화

(헌법) ‌�사회주의헌법, 김일성헌법, 국방위원회 

개편, 최고영도자1회 3회

김정은 시기: 

2012.1~2026.8

(15년간) 

제4차 대표자회~ 

제9차 대회(전원회의)

(2012.4~2026.2)

제12기 5차~제15기 1차

(2012.4~2026.3)

(당규약)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노동당 총비서, 유일영도체계

(헌법) ‌�김일성-김정일헌법, 국무위원회 개편 국가

대표성, 최고대표자, 핵무력정책 헌법화7회 9회

총계: 80년간 16회 19회
(당규약)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영도체계

(헌법) 수령헌법, 당ㆍ국가 대표성

■ ‌�2026년 9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까지 더하여 노동당의 일당 지배구조와 제도화의 완비 수준, 유일체제의 

집중성이 한층 더 확장

- ‌�노동당의 80년 기간 당규약은 당 강령과 노선, 당ㆍ국가권력과 정책결정구조 등 기본 내용상 

세습체제의 계승성과 편향성 측면을 노정

- ‌�김일성ㆍ김정일의 유일사상ㆍ유일지도체계의 ‘발전적 계승’은 김정은 시대 당규약으로 이어졌고, 

통치 규범상 고도화된 완결성을 추구 

2. 김정은 시대 당규약의 개정과 변화

■ ‌�김정은 집권 이후 15년간의 당규약 개정은 주로 당ㆍ국가체제 권력구조 정비와 유일영도체계 강화 차원에서 

추진

- ‌�2012년 제4차 대표자회 권력승계를 시작으로 △7차 당대회/당ㆍ국가체제 공식화 △8차 당대회/

당ㆍ국가 대표성 명문화 △9차 당대회/‘김정은 시대 2.0’ 본격화 등 김정은 체제의 정비 과정이 지속

- ‌�제7차/8차 당대회 규약은 대략 50%5 이상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김정은 체제 전반을 반영하고 

권력구조를 완비하는 방향에 집중

- ‌�특히 8차 당대회 이후 그간 당대회 권능으로 규제했던 규약 개정 을 전원회의 절차로 완화하고 

시기별 정책 수요까지 안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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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김정은 시기 당규약 개정 연혁 (2012~2026)

구분 계기 개정 규모 비고

1 2012.4
제4차 대표자회

(서문, 10장 60조)

■ �서문: 31개 문단 중 10개 문단 수정, 총 35개 문단으로 늘림

■ �본문: 전체 60개 조항 중 12개 조항 수정 

* 전체 문단ㆍ조항 91개/22개 수정 등(약 24%)

‘서문ㆍ

중앙조직’ 위주 

수정ㆍ보충

2 2016.5
제7차 당대회

(서문, 9장 60조)

■ �서문: 35개 문단 중 16개 문단 수정, 총 38개 문단으로 늘림

■ �본문: 전체 60개 조항 중 35개 조항 수정 

* 전체 문단ㆍ조항 95개/51개 수정 등 (약 54%)

10장 60조

→ 9장 60조 

축소ㆍ수정

3 2021.1
제8차 당대회

(서문, 9장 60조)

■ �서문: 38개 문단 중 20개 문단 수정, 총 28개 문단으로 축약

■ �본문: 전체 60개 조항 중 38개 조항 수정 

* 전체 문단ㆍ조항 98개/58개 수정 등(약 60%) 

‘중앙조직’ 

위주 수정ㆍ 

보충

4 2021.12 제8기 4차 전원회의 ■ �개정 내용 미정(未공개)

5 2022.6 제8기 5차 전원회의 ■ �개정 내용 미정(未공개)

6 2024.6 제8기 10차 전원회의 
■ �서문 28개 문단 중 3개 문단 수정ㆍ보충 

(당면목적 등 대남ㆍ통일전선 관련 내용 전체 삭제)
‘2국가’ 관련

7 2026.2
제9차 당대회

(서문, 9장 60조)

■ �서문: 28개 문단 중 5개 문단 수정, 총 26문단으로 축약

■ �본문: 전체 60개 조항 중 20개 조항 수정 

* 전체 문단ㆍ조항 88개/25개 수정 등(약 28%) 

‘중앙조직’ 

위주 수정ㆍ 

보충

■ ‌�당규약 개정의 기본 특징은 김정은 체제의 계승성과 정치노선의 재정의, 유일권력의 당ㆍ국가 대표성과 통

치구조를 완비하는 방향에 집중56

- ‌�규약상 김일성ㆍ김정일주의 당의 성격과 원칙, 사회주의ㆍ공산주의건설 목표와 방향성,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본정치방식 등 전통적 이념과 통치담론의 재정의로 새로운 김정은 시대상을 명문화 

- ‌�15년간 7차의 규약 개정으로 ‘새로운 시대’ 김정은 체제의 구상과 목표, 당의 지도적 지위와 기능, 

대내외 노선과 정책 방향 정비 

5　 ‌�당규약의 개정 범위는 규약의 기본구조인 서문과 본문(조항)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북한 당규약의 조문 체계는 장(章), 조

(條), 항(項)으로 구성된다. 2026년 현행 당규약의 조문은 서문 이외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당규약의 개정 규모

와 비율(%)을 서문은 문단으로, 장별 내용은 조항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전체 60조항 중 세부항목(①②③,,,)은 규모에 관

계없이 조항에 포함하여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당규약은 서문 28문단 중 8문단, 본문 60조항 중 20조항 등 총 

25조항(문단)을 수정ㆍ보충(28%)했다.

6　 ‌�2021년 제8차 당대회 당규약에서 전원회의의 당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중앙위원회의 부서(비

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여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조선로동당규약

(202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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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김정은 시기 당규약의 주요 내용 변화 (2012~2026)

주요 내용
2012년 당규약 

(제4차 대표자회)

2016년 당규약 

(제7차 대회)

2021년 당규약 

(제8차 대회)

2026년 당규약 

(제9차 대회)

당의 성격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

지도사상

(최고강령)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 지도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 지도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 

지도사상 (최고강령/명문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 

지도사상 (최고강령/명문화)

당면목적

(통일과업)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

주의강성국가 건설 (전국

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

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

주의강성국가 건설 (전국

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

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

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

회의 자주적ㆍ민주주의

적 발전 실현)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 대남노선 삭제 

(8기 10차 전원회의, ’24.6)

최종목적

온 사회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인민대중의 자주

성 완전 실현

온 사회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인민대중의 자주

성 완전 실현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

된 공산주의사회 건설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

된 공산주의사회 건설

최고원칙
인민생활 끊임없이 

높이는 것

인민생활 끊임없이 

높이는 것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끊임없이 높이는 것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끊임없이 높이는 것

당건설

기본원칙

사상ㆍ영도의 유일성, 

혼연일체, 계승성 보장

사상ㆍ영도의 유일성, 

혼연일체, 계승성 보장

사상ㆍ영도의 유일성, 

혈연적 유대, 계승성 보장

사상ㆍ영도의 유일성, 

혈연적 유대, 계승성 보장 

당건설

노선
- - -

5대당건설노선(정치ㆍ조직ㆍ

사상ㆍ규율ㆍ작풍건설)

사회주의

총노선

인민정권 강화, 사상ㆍ 

기술ㆍ문화의 3대혁명

인민정권 강화, 사상ㆍ 

기술ㆍ문화의 3대혁명 

인민정권 강화, 사상ㆍ 

기술ㆍ문화의 3대혁명

인민정권 강화, 사상ㆍ 

기술ㆍ문화의 3대혁명

정치방식 선군정치 선군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소집, 

6개월 전 공고

당중앙위원회 소집, 

6개월 전 공고

5년에 1회 소집, 수개월 전 

공고

5년에 1회 소집, 수개월 전 

공고

당의 수반
제1비서는 당의 수반, 

당을 대표ㆍ전당 영도

당위원장은 당의 최고영도자, 

당을 대표ㆍ전당 영도

당의 수반은 당 총비서, 당을 

대표ㆍ전당 조직영도

당의 수반은 당 총비서, 당을 

대표ㆍ전당 조직영도

인민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김정은이 이끄는 혁명적 

무장력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

- ‌�규약상 계승성은 △지도이념 △국가 목표(사회주의ㆍ공산주의) △3대혁명 등 전통적 체제 기조이

며, 차별성은 △당 대표성 격상 △정치방식(인민대중제일주의) △대남노선 폐기 등 통치전략 방향

에 반영

- ‌�특히, 집권 기간에 비해 잦은 규약 개정이 주로 유일체제 강화에 지향되고, 당 수반의 권능에 관한 

세부 절차까지 반영된 점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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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차 당대회의 의미와 ‘김정은 노동당화’

■ ‌�제9차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 2.0’의 본격화를 선언하고 유일지배체제 중심의 ‘김정은 노동당화’를 진전시킨 

중요한 정치적 계기

- ‌�김정은은 제9기를 “사회주의 전면적발전 고조기”로 정의하고, 이에 맞춰 노동당의 ‘전당 강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시7 

- ‌�노동당의 △당ㆍ정ㆍ군 지도력 강화 △장기체제 기반 공고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5개년계획 

등 ‘김정은 시대 2.0’의 국가전략 추진

■ ‌�당 중심 당ㆍ국가체제 운용구조 정비, 당대회ㆍ최고인민회의 주기 일체화

- ‌�2026년부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5년 개최 주기를 일체화시켜 당 중심의 권력기구와 정책결

정체계를 구조적으로 제도화8

■ ‌�노동당의 ‘전당 강화’를 통해 체제 통제력 및 운용성 측면 재정비 

- ‌�제9기의 당조직구조 정비와 개편은 ‘전당 강화’ 차원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적 권능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 집중

- ‌�당ㆍ정ㆍ군 지도부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규약상 정원(定員) 대비 △정치국 과반 교체 △비서국 

확대 △전문부서 정비 등 변화를 추구9 

7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6년 2월 26일.

8　 ‌�이전 시기 전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각기 운영하던 방식에서 2026년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先 당대회’, ‘後 최고인민

회의’ 등 효율적인 체제 운용구조로 통합했다.

9　 ‌�이전 김정일 시대를 비롯하여 앞선 8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권력통제와 상호 견제, 책임소재, 업무 범위 등에 따른 정치적 

의도에 맞게 비서국과 전문부서 직책을 분리하여 운영했다. 김정은 시대 3기에 해당한 기간(7차~9차 당대회 기간) 중 비

서국 성원 전원이 전문부서 부장을 겸직한 사례는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처음이다. 과거 김일성ㆍ김정일 시대 당 중앙위 

구성과 비교해도 비서국ㆍ전문부서의 전원 ‘겸직제’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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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당대회 「당규약」의 주요 특징Ⅲ

1. 당규약의 개정 범위와 내용

■ ‌�9차 당대회 당규약은 이전(8차 당대회) 대비 약 32% 범위에서 개정

<표 4> 제9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 구조 (8차 당대회 당규약과 비교)

구분 수정ㆍ보충 조항 비고

서문

■ �기존 28개 문단 → 26개 문단으로 축소

■ �2개 문단 삭제(김일성ㆍ김정일 업적, 위대한 수령 등) 

■ �1개 문단 신설, 「5대당건설노선」 반영

■ �3개 문단 내용 수정 등 총 8개 문단 수정ㆍ보충

서문상 과거형 표현 정리

현행 주요 내용 보충

제1장 당원 ■ �10개 조항 중 3개 조항 수정 입당 연령 수정, 책벌조항 신설

제2장

조직원칙ㆍ조직구조
■ �11개 조항 중 4개 조항 수정ㆍ보충 당 간부ㆍ지도기관 지위 조항

제3장 

당의 중앙조직

■ �11개 조항 중 7개 조항 대폭 수정ㆍ보충 

* 7개 조항 내 11개 세부 항목 신설

당중앙위원회, 각급 당기관,

당총비서 ㆍ권능 강화

제4장

도ㆍ시ㆍ군조직
■ �8개 조항 중 3개 조항 수정 당중앙위원회와 유사 

제5장 기층조직 ■ �6개 조항 중 2개 조항 수정 기층당조직 지도기관 구성 개편

제6장 인민군 당조직 ■ �6개 조항 -

제7장 당과 인민정권 ■ �3개 조항 -

제8장 당과 근로단체 ■ �3개 조항 -

제9장 당마크ㆍ당기 ■ �2개 조항 중 1개 조항 수정 단순 용어 정리

총계

제9장 제60조

■ �서문: 2021년 규약 28개 문단 중 8개 문단 수정, 총 26개 

문단으로 축약

■ �본문: 전체 60개 조항 중 20개 조항 수정 

* 전체 문단ㆍ조항 88개/28개 수정 등(약 32%)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위주 개정

- ‌�서문 28개 문단 중 8개 문단 수정, 본문 9장 60개 조항 중 20개 조항 수정 등 전체 구성의 약 

32% 범위에서 수정ㆍ보충10

- ‌�김정은 시기 당대회 규약 개정은 △7차 당대회/약 55% △8차 당대회/약 60% △9차 당대회/약 

32% 수준으로 규모상 차이를 보임

10　 ‌�9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은 기본적으로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과 비교해서 분석했다. 이전 2024년 6월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개정된 ‘조국통일노선’ 등 ‘2국가’ 관련 내용(서문의 3개 문단 수정·삭제)은 9차 당대회 규약 개정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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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 ‌�당 수반의 지위ㆍ권능 규범화, 노동당 ‘전당 강화’ 방향에 중점

- ‌�선대 김일성ㆍ김정일의 업적과 상징성을 삭제11하고 김정은의 ‘당의 수반’의 지위와 절대 권위를 

명시, 이하 총비서의 권능ㆍ역할 구체화

- ‌�7차~8차 대비, 9차는 ‘당의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당 수반의 유일적 대표성과 권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각급 당 지도기관의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체제 지배구조와 통치 기능을 재정비

- ‌�김정은 시대 제3기에 해당한 체제 의미와 특성을 반영, ‘김정은 노동당’의 위상에 걸맞은 ‘김정은 

당규약’의 성격을 가짐12

<표 5> 제9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 내용 (2026.2)

구분 주요 변동 내용(수정 및 삭제, 보충) 비고

서문

■ �기존 28개 문단 → 26개 문단 정리ㆍ축소(8개 문단 수정ㆍ보충)

■ �‘조선노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내용 추가 

* ’21년 규약에 이어 ’위대한 수령‘ 등 선대 업적ㆍ상징 내용 전부 삭제

■ �새 시대 「5대당건설노선」 반영

■ �청년동맹 척후대 → 혁명의 계승자 등 용어 정리

김정은 중심

상징성ㆍ내용 반영

김정은 혁명사상화

정립

제1장

당원

■ �입당 연령: 18세 → 20세

■ �출당자: 3년 이상 노동단련, 혁명화 등 조직ㆍ군중의 검증 규정 신설

■ �당원 처벌: ‘견책’, ‘사업정지’ 신설 (총 6개 항목으로 확장) 

* 기존 4개 항목(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

당원 장성 제도 보완, 

당원 관리 규정 강화, 

세부 절차 구체화

제2장

조직원칙ㆍ

조직구조

■ �해당 지역에 새로 임명된 책임일군의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 등록 및 전원

회의 선거 절차 신설 

* ‘전시에는 선거 절차 생략’ 등 별도 조항 보충

■ �당중앙위원회의 예하 당조직 해산 권한 확대(당조직 → 당조직과 당기관

안의 부서)

■ �당중앙위원회 당책벌 범위 확대(경고ㆍ엄중경고ㆍ사업정지 외 → 재구성책벌 

조항 신설)

당 간부ㆍ당지도기관 

운용성 강화, 

전시 관련 조항 신설

11　 ‌�’26년 당규약상 ‘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 외, 선대 관련 내용은 전부 정리했다. 단, 김일성ㆍ김정일의 업적과 상징성에 

관한 내용은 이미 2021년 8차 당대회 규약에서 기본적으로 정리했었고, 이번 개정에서는 서문에 남아 있던 두 문항의 내

용을 김정은을 의미하는 ‘당의 수반’ 내용으로 대체했다. 

12　 ‌�북한의 유일지배정당인 노동당의 ‘전당대회’와 이를 통해 구성된 당·국가 권력구조를 기준으로 시기별 집권사를 구분하는 

경우, 김정은 집권 이후 첫 전당대회인 제7차 당대회 기간은 제1기(2016~2020), 제8차 당대회(2021~2025)와 제9차 당

대회(2026~2031)는 각각 제2기~3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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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구분 주요 변동 내용(수정 및 삭제, 보충) 비고

제3장

당의

중앙조직

■ �당 총비서 권한ㆍ권능 규범화 

√ 정치국회의ㆍ정치국 상무위원회 소집ㆍ사회 

√ 당의 중요 간부 직접 임면  

√ 노동당원 입당ㆍ출당  

√ 당조직ㆍ당기관의 부서 해산 권한 등 4가지 항목 신설

■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구 운영 절차 정례화ㆍ제도화 

√ 전원회의: 6개월 1회 이상 

√ 정치국회의: 당대회ㆍ전원회의 결정관철 사업 조직지도 

√ 정치국 상무위원회: 수시 소집  

√ 비서국회의: 1개월에 1회 이상  

√ 군사위원회: 6개월에 1회 이상  

√ 검사위원회: 3개월에 1회 이상 등 

■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구 기능ㆍ권능 강화 

√ 전원회의: 국방사업 관련 문제 토의결정 

√ �정치국: 당대회ㆍ전원회의 결정관철 조직지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소

환(제명)ㆍ보선, 전시 중요 문제 결정권 부여 

* 당 중심 통치구조 운용성ㆍ위기관리 지휘체계 공백 보완

√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회의 기간 중요 문제(인사 포함) 결정권, 전원

회의 보고 

√ �비서국: 간부사업 등 내부사업 집행, 도ㆍ시ㆍ군당위원회, 당기관안의 

부서 해산ㆍ재구성책벌,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 토의 

√ �군사위원회: 전원회의 이전 국방정책집행 총화, 전원회의 보고

당 수반 권한ㆍ

권능 확대

지도기구 소집ㆍ사회권

주요간부 임면권

당원 입당ㆍ출당권

당 기관ㆍ부서 해산권

각급 당 지도기구 

운용 절차 정례화

당중앙위원회 전ㆍ 

평시 사업체계 보완

(체제 운용성 강화)

당중앙위 중심  

중앙집권적 규정과  

운용 절차 강화

비서국 기능ㆍ권능  

강화로 전당 조직체계 

강화

제4장

도ㆍ시ㆍ군조직

■ �도ㆍ시ㆍ군당위원회 지도기구 운영 절차 제도화

■ �도ㆍ시ㆍ군당위원회 지도기구 기능ㆍ권능 강화

당중앙위원회와 기구 

운영 구조 유사 

제5장

기층조직
■ �‘붉은청년근위대’ → ‘소년근위대’ 수정 용어 정리

제9장

당마크ㆍ당기
■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 →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 용어 정리

2.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통치 기제 규범화

■ ‌�선대 업적ㆍ상징성의 삭제를 통한 ‘김정은 노동당’의 의미 격상

-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지도 사상의 명칭만 남겨둔 채 선대 수령 관련 수사를 전면 삭제하

고, 김정은 중심의 당건설 방향 강조

- ‌�노동당 성격 규정에서 수반(김정은)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5대당건설노

선」을 ‘항구적 당건설노선’으로 추가

- ‌�향후 ‘김정은주의’ 공식화 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주의’로 문구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규약상 관련 내용 사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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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 차원에서 당에 대한 지휘ㆍ통제권 강화

- ‌�김일성ㆍ김정일 시대에 비해 당규약 차원에서 최고지도자의 당적 통제 권한을 상향 조정, 유일 

권력의 집중도 증가 효과

- ‌�당규약상 총비서 관련 4개 조항 신설 ①정치국 회의ㆍ상무위원회 소집 및 사회권 ②중요 간부 직

접 임면권 ③당원ㆍ후보 당원의 입당ㆍ출당 결정권 ④당 조직과 기관 안의 부서 해산권(제24조)

-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 시스템 강화를 통해 당중앙(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

립 및 제도화

■ ‌�당 총비서의 당내 권한 신설로 유일영도체계의 규범적ㆍ제도적 완비

- ‌�당수반(총비서)의 당에 대한 직접 통제를 합리화하는 세부적 권능을 규약에 명문화 함으로써 일

인 지배의 제도화가 규범 수준에서 완성

-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 등 지도기구 권한인 △간부 임면 △당원의 입당ㆍ출당 △당조직ㆍ부서 해산 권

한 등을 당 총비서도 공유함으로써, 총비서가 회의체를 거치지 않고 당에 대한 직접 관리ㆍ통제 가능

- ‌�신설된 4개 조항은 당 조직권의 정상화 의미보다는 당 총비서의 권능과 직결되는 사안, 김정은의 

당내 통치 효율성ㆍ편의성에 중점13 

3. 노동당 중심의 통치구조 제도화

■ ‌�노동당의 유일지배적 성격과 ‘전당 강화’ 중심의 지도ㆍ통제력 확장

- ‌�「5대당건설노선」을 반영하고 당중앙위원회와 이하 각급 당 지도기관의 전반적 지위ㆍ기능 강화, 

당 시스템의 정례화 수준 상향 

- ‌�당중앙위원회 예하 △정치국/지위 상향 △전원회의/정책결정 범위ㆍ기구화 확장 △비서국/기능 강

화 △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정책집행정형 총화와 전원회의 보고 등 전반적인 지위ㆍ기능 측면 확대

- ‌�‘전당 강화’ 방향에서 △입당 연령 18세 → 20세 상향14 △출당자 복당 규정(3년 이상) △당원 처벌 

조항 신설 등 조직 규범 정비14 

※ ‌�입당제도 개편: 김정은 시대 제도적 변화 반영 △교육제도(12년제/졸업 16→17세) △근로제도(노동연령 

16→17세) △선거제도(17→18세) 등15 

13　 ‌�「조선노동당규약」상 당 수반의 지도기구 소집 및 사회권, 간부 임면권, 노동당원 입당ㆍ출당권, 당조직 해산권 등 세부적

인 당 내부 절차가 규약에 반영된 첫 사례이며, 이는 역대 당규약상 유일지배체제의 통치 규범적 성격을 직관적으로 나타

내는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14　 ‌�「조선노동당규약」상 노동당원의 입당 연령은 창당(1948.8) 초기 20세에서 제3차 당대회(1956.4)에서 만 18세로 낮췄고, 

이후 근 70년간 유지하다가 제9차 당대회(2026.2)에서 다시 20세로 상향했다. 주요 국가 시책(12년제 교육제도 등)에 

맞춰 입당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11

전략보고
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 ‌�당중앙위원회 조직기능 정례화로 중앙집권적 통치 시스템 강화1516

- ‌�△당중앙 지도기관의 기능 강화 △각급 지도기구 개최 주기 정례화 △당대열의 질적 공고화 등을 

통해 중앙집권적 통치구조 강화

- ‌�(전원회의) 개최 주기 정례화(6개월에 1회 이상)로 전원회의를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로 규정(제

26~30조), 전반적 권한ㆍ기능 측면 확대

- ‌�(정치국) ‘당의 모든 사업 조직지도 기관’에서 전ㆍ평시 당대회ㆍ당중앙위 전원회의의 ‘결정 관철

을 위한 사업 조직지도 기관’으로 규정,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집행 기구로 구체화

-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활동 시점(정치국회의 사이)과 소집 규정 명시 △상무위원회

의 업무 범위(당 및 국가사업) 규범화

- ‌�(비서국) 비서국 권한에 간부사업(인사) 조항 명시, ‘도, 시ㆍ군 당위원회 해산과 재구성책벌’ 등 하

부에 대한 당적 지도 기능 구체화

※ ‌�신설 조항인 “도, 시군 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 기관안의 부서의 해산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

후 당중앙위 전원회의에 보고,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제29조) 등 비서국 조직 대폭 강화

■ ‌�국방 분야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 관여와 통제 강화

- ‌�당 전원회의에 국방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ㆍ결정 근거 조항을 신설, 당중앙위원회의 

국방 분야 통제 강화(제30조)

-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대한 보고 계통 안에 위치, 국방정책이 당 전원회

의의 정기적 검증을 받도록 제도화

- ‌�국방정책의 정기 집행 방식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총화보고 → 전원회

의 결정 → 군사위원회 집행 구조 (6개월 단위)로 직능상 정책결정 구조와 집행 방식 구체화

15　 ‌�출당자 복당 기한(3년 이상)의 규제도 출당자들에 한해 복권될 수 있는 ‘충성 기회’를 규약상에 구체화한 것으로, 당원에 

대한 관리ㆍ통제는 강화하되 ‘처벌과 복권’을 배합한 당의 조직 기능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원 처벌 

조항은 기존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 책벌 등 기존 4개 조항을 ‘견책’, ‘사업정지’까지 더해 총 6개 항목으

로 늘렸다.

16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부터 국가 시책에서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규의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2012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되고 2014년부터 시행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2024

년에 「헌법」과 「노동법」 등 법제도 개정을 통해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 연령 16세 → 17세 △노동연령 16세 → 

17세 △선거 연령 17세 → 18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근로제도(노동)에서 사무원 근로자의 ‘년로보장’(정년) 연령을 男 

60세 → 63세로, 女 55세 → 57세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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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규약상 처음으로 ‘전시’ 관련 조항 신설, 전시 당중앙위원회의 당적 지위와 역할 등 유사시 대비 조항 

신설17 

- ‌�‘전시 대비’ 조항의 공식적인 반영(15조, 27조)은 노동당의 전ㆍ평시 지위ㆍ기능을 강조하는 의미

로, 9차 당대회 규약의 중요한 특징임

※ ‌�체제 통치 규범 중, ‘전시 관련’ 내용은 「준전시사업세칙(2012)」, 「전시사업세칙(2012)」 등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분리18 

-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국방ㆍ군사지휘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최근 국가 ‘위기대응체계’ 정비 등 체

제 운용성을 완비하는 방향성 반영

■ ‌�하부 당조직의 정례화도 당의 상부구조와 유사한 흐름에서 추진

- ‌�도, 시ㆍ군 당위원회 비서처ㆍ군사위ㆍ검사위 등 지도기구의 개최 주기를 규제(붙임 전문 참조)하

고, 조직권ㆍ간부권(인사) 내용도 강화

■ ‌�‘붉은청년근위대’ → ‘소년근위대’로 명칭 변경(제45조)

- ‌�붉은청년근위대는 고급중학교 만 14~17세로 ‘청년’이라기보다 北 법제상 소년(미성년) 구간에 해

당, 이를 ‘소년’으로 정정한 것으로 판단

4. 당규약상 대남ㆍ통일노선의 폐기

■ ‌�‘2국가론’의 당규약상 반영으로 대남 혁명노선과 통일 내용 전면 폐기

- ‌�‘2국가론’의 규약상 반영은 이미 2024년 6월 제8기 10차 당전원회의에서 완료, 9차 당대회의 당 

규약은 기반영된 내용 지속

- ‌�서문에서 ‘남조선 혁명론’과 ‘통일전선’ 과업 전면 폐기, ‘2국가론’을 반영하여 대남ㆍ통일 관련 문

구 전반 삭제

- ‌�‘2국가론’은 ’24년 당규약 개정 → ’26년 당규약 지속(내용 동일) → ’26년 헌법개정을 통해 당ㆍ국

가 차원에서의 법규화ㆍ제도화 완성

17　 ‌�당규약에 △당지도기관 성원의 전시 활동 원칙(제15조) △정치국의 전시 권한(제27조) 등 유사시 대비 별도 조항을 신설

했다. 역대(1948.8월 창당) 당규약상에 ‘전시’ 관련 별도 조항의 신설은 첫 사례로 구분된다.

18　 ‌�역대 당규약상에 ‘전시’ 관련 직접 용어나 표현은 없었다. 대신 서문 등에 ‘조국보위’, ‘조국통일’, ‘조국통일대사변(1980년 

당규약)과 같은 유사 표현으로 대체했다. 국가 통치 규범 중, 헌법에는 ‘전시’ 관련 조항을 1972년 「사회주의헌법(103조)」

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중, “…8.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

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9.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헌법(2026)」,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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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당규약상 전통적 ‘통일노선’의 전면적 삭제는 ‘2국가’의 공식화와, 그 이행 주체로서 노동당의 정치적

(전략적) 함의를 반영

- ‌�2024년 1월 ‘적대적 두 국가’ 공식화 이전, 2019년 북미협상 결렬을 계기로 대남 적대정책 

본격화 △준비 단계(2019~2023) △전환ㆍ이행 단계(2024~2026)로 근 8년여간 장기적으로 추진 중 

<표 6>19

<표 6> ‘적대적 두 국가’ 전환기 주요 이행 조치와 당규약ㆍ헌법 개정 (2024~ )

구분 이행 내용

대남 조직ㆍ기구 

폐지ㆍ개편

■ �주요 기구 정리 발표(’24.1.12): △6ㆍ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북측

본부 △민족화해협의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등

■ �조직 폐지 결정(’24.1.1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 �조직 개편: 통일전선부 → 대적지도국(10국) → 외무성 10국(’26.2) 

* 조총련 등 해외단체(전통적 통일노선 수정 등 관련 조치 병행)

법ㆍ제도 

개정ㆍ폐지

■ �관련 법 폐지(’24.2.7):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남북경제협력 관련 협의서 폐지(’24.2.7) 

■ �당규약 개정(당면과업/북반부ㆍ전국적범위ㆍ남조선ㆍ통일전선 등 전부 삭제) 

* ‘2국가론’ 관련, 당규약 개정 先조치(제8기 10차 당전원회의, ’24.6) → 9차 당대회 당규약 ‘전시’ 

관련 조항 신규 반영 

■ �헌법개정 절차 2년 지연(국호ㆍ영토조항 신설, 2국가 기조 반영, ’26,3 개정)

대내외 관련 조치

■ �비무장지대(DMZ) 내 도로 지뢰 매설 및 장벽 설치(’24.4~’26년 현재)

■ �경의선, 동해선 도로 폭파(’24.10.19)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25.2)

■ �‘통일’, ‘민족’, ‘화해ㆍ협력’ 등 관련 상징 및 개념 삭제(’24.1~) 

√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24.1), 조국통일명제비 철거 

√ 지명ㆍ명칭(통일역 등), 상징, 선거구(軍) 등 전반 삭제 

√ 중앙TV: 한반도 지도 삭제, 북한 지도만 표시 등

■ �‘적대적 두 국가’ 관련 주민 대적교양 강화(’24년 이후 장기화)  

- ‌�체제 통치 규범상 당규약에서 전통적 통일노선의 ‘전면적 삭제’는 대남 적대정책의 중장기 지속성과 

방향성을 의미

- ‌�종합적으로, 당규약을 포함하여 최근 ‘2국가’의 함의는 △전략/핵ㆍ대외전략 △대남/적대노선 전환 

△군사/국방ㆍ국경선화 △경제/자력갱생ㆍ애민 △사회/애국ㆍ대적관 등 체제 전반 구조에 복합

적으로 반영

19　 ‌�2019년 북미협상 결렬 이후 대남 적대정책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김여정 명의 첫 담화(2020.3) △남북연락사무소 

폭파(2020.6) △「로동신문사」 예하 ‘조국통일부’ 폐지(2021.5) 등 중요한 조치들이 사전 단계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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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Ⅳ

1. ‘김정은 시대 2.0’ 통치 규범 재정비

■ ‌�(대내) ‘김정은 시대 2.0’의 법ㆍ제도 구축 차원에서 통치 규범 개정

- ‌�‘김정은 시대 1.0’이 선대에 의존하여 권력승계를 추진하는 ‘과도적 단계’라면, ‘김정은 시대 2.0’은 

노동당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구조로 장기체제 기반을 다지는 ‘기본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짐

- ‌�당규약과 헌법에서 선대 위상ㆍ업적의 삭제를 통해 세습체제 서사는 최소화하고, 당대 수령인 

김정은의 통치 원칙과 방향성을 정립

- ‌�당규약과 헌법개정을 통해 노동당과 국가의 권력구조 및 통치 시스템을 일체화하고, 이를 김정은 

체제 강화 차원에 지향

- ‌�9차 당대회까지 △핵보유국/헌법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책화 △‘2국가론’/제도화 등 김정은 

체제의 통치전략과 규범 정리까지 일단락

■ ‌�(대남) ‘2국가’ 제도화 차원에서 당규약과 헌법상 명문화 절차 일치

- ‌�’24년 6월 당규약 개정, ’26년 3월 헌법개정으로 통치 규범상 △통일노선 △통일ㆍ민족 담론 등 

관련 내용 일체를 정리

- ‌�2024년~26년 기간 △당규약/통일노선 폐기 △헌법/통일ㆍ민족 삭제 △영토조항 신설 등 당ㆍ국가 

규범상 정립 과정 마감

- ‌�‘2국가’ 이행은 先 ‘통일ㆍ민족 지우기’, 後 ‘통치 규범 정리’로 추진되었고, 이는 당규약과 헌법의 

전일적 내용과 명문화로 귀결

■ ‌�(대외) 당ㆍ국가 수반의 대표성ㆍ권위 보장은 대외정책의 기준이자 척도

- ‌�당규약상 명문화된 당 수반의 권능 강화는 9차 당대회 대외기조인 ‘국익 수호’와 함께, 외교정책과 

대외부문 전반에도 영향 

- ‌�당규약 개정 내용에 대외정책에 관한 직접적 표현은 없으나, ‘전당 강화’를 위시한 당적 원칙은 

외교정책의 중요한 지침ㆍ과제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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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당 ‘전당 강화’ 의미와 방향성

■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의 제도적 완성과 통치 시스템의 고도화

- ‌�김정은 직책(총비서ㆍ국무위원장)의 권능 강화, 당ㆍ국가기구의 중앙집권적 통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통치 규범과 세부 원칙 정비

- ‌�당ㆍ정 시스템 정례화를 통상적인 상향식 의사결정 수렴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향식 

정책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

- ‌�주요 당ㆍ국가기구의 기능ㆍ통제력 강화를 김정은 중심의 통치구조 방향에 지향, 그 연장선상에서 

당규약의 정치적 의미도 확장

- ‌�개정 당규약과 헌법은 당ㆍ국가 수반의 권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로 상징성에 한정되었던 

이전 규범에 비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이는 최근 주요 정책 동향으로 표현20 

※ ‌�당ㆍ국가 수반의 법적 지위와 권능을 강조하는 방식은 당ㆍ정ㆍ군 주요 간부 임면 절차 등 최근 사례와 

같이, 향후 관련 동향이 증가할 가능성 농후21 

■ ‌�수령체제에서 미완의 과제와 미래 권력 준비를 위한 사전 조치 성격

- ‌�통치 규범의 재정비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중요 사안은 향후 지도 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

의’를 ‘김정은주의’로 교체하는 문제

- ‌�향후 적정 시기 ‘김정은주의’ 등장 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주의로 문구 교체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치 규범과 세부 내용 정비

- ‌�세습체제 경로상 장래 후계자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서도 최고지도자의 지위와 권능을 통치 

규범상에 구체화하는 것이 유리22

- ‌�즉 김정은 체제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성, 미래세대 구상과 방향성을 체제 핵심 통치 규범의 정치적 

의미와 교리로 명문화

20　 ‌�사설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자” 『로동신문』, 2026년 6월 14일.

21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동지를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할 것을 본 전원

회의에 제의하시였다. 공화국헌법 제6장 제90조에 근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권능행사에 따르는 김

정은 동지의 간부조동 제의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끼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6년 6월 23일.

22　 ‌�당규약 제26조의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등의 규정과 함께 수반(총비서, 국무위원

장)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필요시 후계자에게 ‘제1비서’ 지위 부여를 통한 리더십 이양이 가능한 부분

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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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 규범상 북한 고유의 전체주의ㆍ집단주의 구조화 방향성도 노정

- ‌�노동당 중심의 통치구조 강화는 결국 ‘수령ㆍ당ㆍ대중의 전일적 통일체’로 일컫는 북한 전체주의

의 확장과 집단주의 강화를 수반

- ‌�북한의 3대 통치 규범인 「10대원칙」, 「당규약」, 「헌법」의 정비는 전체주의의 이완을 차단하고 독

재체제를 강화하는 기본 동인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9차 당대회 당규약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짐

- ‌�9차 당대회 규약은 그간 관례적인 ‘상징적 체제 규범’을 ‘실질적 통치 규범’으로 활성화한 것으로, 

이는 당의 체제 운용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치구조의 경직성 등 편향성 측면도 수반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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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 amended the Party Rules of Korea at its Ninth Party Congress in February 

2026. The amendments focused on strengthening party organization and comple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nitary command system under Kim Jong Un. The revised rules 

incorporated the five-point party-building line for the new era, including political, ideological, 

organizational, disciplinary, and work-style construction. As part of strengthening the entire 

party, the amendments reorganized operational procedures for the Central Committee and 

party organizations at all levels. Simultaneously, the party’s constitutional revisions were 

synchronized with the Ninth Party Congress and the First Session of the 15th Supreme 

People’s Assembly in March 2026, unifying governance standards and further consolidating 

the Workers’ Party-centered party-state system built over the past 15 years.

The revision history of party rules itself embodies the dominant trajectory of the single-

party system and traces the hereditary line extending from Kim Il Sung through Kim Jong 

Il to Kim Jong Un. Whereas amendments at the Seventh and Eighth Party Congresses 

functioned as preliminary procedures emphasizing three-generation system legitimacy, 

the Ninth Congress rules amendments constituted a completion procedure, removing 

predecessors and codifying Kim Jong Un’s independent standing. The amendments 

substantiated the authority and powers of the party leader and reinforced the overall 

governance structure beneath that position. Significantly, the amended rules incorporated 

the “two-state” framework and formally abandoned all provisions related to South Korean 

policy and unification ideology. The Eighth Central Committee’s Tenth Plenary Meeting in 

June 2024 had already deleted all references to unification and the nation in the party rules 

North Korea's Ninth Party Congress:  

Analysis of Party Rules and Policy Implications

Kim In-tae and Kim Il-gi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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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ble. Conversely, the party rules introduced wartime-related provisions in the functions 

of party leadership bodies for the first time.

The 2026 amended party rules represent the authentic “Kim Jong Un party rules.” The 

operational strength of the Workers’ Party-centered system is expected to increase 

substantially, and implementation will concentrate on advancing the “Kim Jong Un era 2.0.”

Keywords: �Kim Jong Un; Ninth Party Congress; party rules; unitary command system; 

strengthening the entir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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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규약」(2026.2)1

조선로동당

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

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

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

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

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

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

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

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

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

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1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2026.2.19~25)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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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

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

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

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

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

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

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

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

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

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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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

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스무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

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

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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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

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

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

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

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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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

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

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

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

료주의, 부정부패,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

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

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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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

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

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

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

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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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

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출당된 대상은 3년이상의 로동단련과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 군중의 검증을 받아야 재입

당할 수 있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

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

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

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

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

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

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

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

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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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

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

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

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

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

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

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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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

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

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

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

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

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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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

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4) �해당 지역과 단위에 새로 임명되는 책임일군들은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원회

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

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

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30

전략보고
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

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인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

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

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

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

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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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

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출당시킬수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

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중

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

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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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

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

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승인

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회의와 정치국회의 사이에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

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

할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

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중

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는 한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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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

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

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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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

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

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

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

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

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

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

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

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

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

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35

전략보고
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

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

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당위원회 비서처는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

는 부문당위원회, 당세포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

에 보고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도당군사위원회는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당중앙위원

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

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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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

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

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

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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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

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

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들을 선거한다.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상급당의 승인 밑에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2)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당원, 후보당원들을 당조직에 빠짐없이 소속시키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을 높은 정치사

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며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하며 당원들이 당규약

상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3)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검열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다.

초급일군들을 당에 충실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업작풍이 좋은 사람들로 선발배치하고 그들이 맡

은 일을 잘하도록 지도하며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

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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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

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

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

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

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

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소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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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

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

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

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

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

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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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

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

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

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

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

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

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

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

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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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

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

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

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

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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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

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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